
경제 호전되면 환경오염 악화된다
환경부 , 도시 이산화질소 농도 IMF 전후 큰 차이 … 자동차 악영향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최근 10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이산화질소 농도가 IMF 당시에는 크게 개선됐던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 주변에서는 경제난이 대기환경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역설적 논리가 조심스럽게 제

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의 대기오염도 변화추이를 살펴볼 때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총먼지, 미세

먼지 등은 1990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으나 유일하게 이산화질소는 10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연평균 0.034ppm으로 10년 전의 0.03ppm보다 높아진 것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의 오염도가 모두 증가했다.

대구가 0.018ppm에서 0.029ppmdm로 가장 심하게 나빠졌고, 부산은 0.019ppm에서 0.024ppm으로, 광주는

0.014ppm에서 0.020ppm으로 각각 악화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1990년 이후 연평균 농도가 0.03ppm 이하로 떨

어진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0년째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경제난이 불어닥친 1997년부터 2

년간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1996년 연평균 농도가 0.033ppm이었던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1997년 0.032ppm, 1998년 0.030ppm으로

계속 낮아졌고 1996년 0.031ppm이었던 부산에서도 1997년 0.028ppm과 1998년 0.024ppm 등으로 마찬가지 현상

을 보였다.

대구도 1996년 0.027ppm에서 1997년 0.024ppm으로 농도가 떨어졌으며, 인천은 0.028ppm에서 0.026ppm, 대

전은 0.023ppm에서 0.022ppm으로 오염도가 각각 개선됐다.

그러나 벤처와 코스닥 열풍으로 경기가 회복된 1999년부터 다시 반전돼 1998년 0.03ppm에 불과했던 서울의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1999년 0.032ppmdm로, 인천은 0.026ppm에서, 0.028ppm으로, 대전은 0.018ppm에서

0.025ppm으로 각각 악화됐다.

환경부는 대기중 이산화질소는 대부분 차량의 배출가스에 의한 것으로 1990년부터 6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오염도가 1997년부터 갑자기 줄어든 것은 경제난으로 자동차 운행대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제가 호전되기 시작한 1999년부터 오염도가 다시 악화되는 것은 경제와 대기질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간접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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